
시편 제14편
신성근 신부

제14편은 다윗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쓴 ‘예언적   
   훈계’가 담겨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자들로부터 당한 인간의 사악함과 
배신을 고발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갈망한다. 

1. (13) [지휘자에게. 다윗]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1)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1)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신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정한다.
   2) ‘타락’은 영적 생명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창세 6,11-12 :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  
                  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  
                  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탈출 32, 7 :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2.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3.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 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1)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살피시는 것은, 사람 중에 정녕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깨달음’은 영적인 것으로,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 
   2) 그런데 세상은 타락하였다. 노아 홍수 때(창세 6:1-8 참조)나 소돔과 고모라(   
      19:1-29 참조)처럼 세상은 온통 부패하여 하느님을 찾는 자가 없다.  
 * 로마 3,10-12 :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   
                   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1) 10,4 ‘하느님은 없다.’ 설명 참조.



4.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1) 나쁜 짓 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다.  
   2) 다윗은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빵 먹듯’ 일상화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핍박한  
      다고 고발한다.  

5.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하느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6. 가련한 이의 뜻을 너희가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신처이시다.

   1) 나쁜 짓 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곧, ‘악을 행하는 그곳’에서 의인과 함께 하시  
     는 하느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한다. 하느님께서는 의인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2) 더욱 두려운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다.
   3) ‘가련한 이의 뜻‘은 악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나 계획을 의  
      미하는 것으로, 악인들은 가련한 이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한다. 그렇지만 의인들의 피난처는 주님이시기에 극복해 낼 것이다. 
 * 신명 28,67 : 너희는 마음에 느끼는 공포와 두 눈으로 보는 광경 때문에, 아침에  
                는 ‘저녁이 되었으면!’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이다.

7.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1) ‘시온’은 하느님기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의 궤’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
   2)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는 ‘백성의 귀양을 풀어 주실 때’로 포로생활에서  
      돌아옴을 말한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노래한다. 
   3)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함은 바로 주님의 백성이 종살이에서, 죄에  
      서 해방되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악을 행하



고 의인들을 핍박한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
제나 하느님의 뜻을 찾고 찾은 바를 행하고자 한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피난처이
신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 끝.


